
반영구적 부식방지기술 개발 성공
표준원 , 성능 20배에 수명 1만배 … 석유화학·조선·발전소 적용

기술표준원이 세계 일류 수준의 반영구적 부식방지기술을 관련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

도 철구조물의 내구수명 연장에 꼭 필요한 방식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됐다.

우리나라에서는 조선, 건설 등 대형 구조물이나 산업설비가 부식으로 안전성 문제는 물론 잦은 개.보수로 막대

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나, 부식방지 기술수준이 낙후해 100% 외국제품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.

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은 보통 구조물에 전극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에 의해 화학적인 부식반응

을 억제시켜 부식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, 신 개발된 전기부식방지기술의 핵심인 [소모되지 않는 전극

(양극)]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.

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총 6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기술표준원과 국내 관련기업 왕도방식, 동양방식, 세

화엔지니어링, 삼공사,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해 산-학-연 공동연구사업으로 개발했다.

기술표준원은 신개발제품인 금속산화물 전극의 품질평가를 위해 지하배관 및 해양구조물 등에 현장적용시험을

실시한 결과,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극(고규소철전극 및 납-은전극)에 비해 부식방지 성능은 20배

이상, 수명은 1만배 이상 혁신적으로 강화되었고, 최신 기술의 외국제품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

고 밝혔다.

또 전극 제조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생산단가를 절감해 가격이 외국제품의 70%로 가격경쟁력도 확보했다고 주

장했다.

기술표준원은 1999년부터 3년동안 연구해 개발에 성공한 전극은 티타늄금속 위에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금속산

화물을 피복한 촉매성 양극으로 조선, 건설, 발전소, 석유화학, 주요 배관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 국

내 관련시설의 부식방지를 통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부식방지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

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또 고수명 전극을 미국, 영국에서 연간 100억원 정도 수입·사용했으나, 기술개발로 전량 국산으로 대체할 것으

로 기대돼 수입대체는 물론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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